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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열려

7월15일(목) 충남도청서 회의 후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정지 현장방문

더불어민주당과 충청남도는 15일(목) 오후 2시,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1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개회식과 환영사, 인사말에 이어 도정현안 보고, 토론 순서로 진행됐으며 회의

를 마친 이후에는 가로림만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국회의원·천안을),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 나소열 보령

서천지역위원장, 김학민 홍성예산지역위원장, 김영권 아산갑지역위원장(직무대

행·충남도의원), 이용구 공주부여청양지역위원장(직무대행), 정성영 충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서는 양승조 도지사와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회의를 함께 했다.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할 사업들은 단순한 현

안이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의 바람이자 희망이며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연이어 앞두고 있는 만큼, 충남도민의 눈이 여

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당이 충남도민의 꿈을 응원하고, 함

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길지 않다”며 “오늘 충청남도의 희망찬 

내일을 앞당길 수 있는 뜻깊은 해법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서는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서산 군(軍)비행장 민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 도내 

현안과 함께, 충남도당 각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

단지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27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충청남도는 이날 논의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및 완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